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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MZ 세대의 활발한 구직 활동으로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자가 증가

하고 있지만, 구인구직 플랫폼의 정보는 여전히 구인 기업 중심으로 제공되어 구직자들의 요구는 충

족되지 않고 구인구직 미스매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 잡

코리아, 사람인, 원티드를 중심으로 불공정 정보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수집 및 분석하여 구인구직 

플랫폼의 미스매칭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은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했으며, 선행 연구 분석과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구인구

직 플랫폼의 품질 요인을 추출하고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구인구직 플랫폼 차원의 체계적인 구직 정보 관리와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한 상호성 증가의 필요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 서비스가 미스매칭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MZ 세대, 구인구직 플랫폼, 구인구직 정보 품질, 미스매칭, 사용자 경험

Abstract

Although influences of COVID-19 and vigorous job seeking of MZ generation are influencing to 

increase the number of job platform user, information of the platforms are still provided in view of 

recruiting companies, demands of job seekers are not satisfied, so that cases of job mismatch is also 

increasing. This study focused on ‘Jobkorea’, ‘Saramin’ and ‘Wanted’, to collect and analyze user 

experience depending on unfair information of job search platforms to suggest remedies to reduce the 

mismath. For the research methods, by MZ generation, who has experience on job search platforms more 

than once, the first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nd in-depth-interview, based on results of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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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nd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systemic information management by the platforms and utilization of the mobile application for increasing 

interactivity are neccessity. It is looking forward to assist betterment of job mismatch through this study.

Keyword : MZ generation, Job search platform, Job search information quality, Job mismatch, User Experience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미스매칭 개선점을 제안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구직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구인

구직 플랫폼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302개 사를 

대상으로 ‘2022년 기업의 채용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올해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 69.2%의 기업이 

‘고용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답하며 고용시장의 확대를 예상했다 [1]. 

또한, 근 몇 년간 주요 그룹사 중심으로 시작된 수시 채용의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업 및 

기업 환경 변화를 겪으며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2-3년 주기로 직장을 옮기는 ‘잡호

핑족(Job hopping 族)’도 MZ 세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2].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구인구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업은 오프라인상에서 구직 정보를 제공

하기보다 구직자가 많이 모여있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3]. 구인구직 플랫폼은 전 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묶이지 않는 산업 중 하나로서, 한 나라의 문화, 

법규 등의 영향을 받아 국가별로 다양한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4], 구직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정보 제공 범위에 따라 포털형과 전문형로 구분되고 있

다. 대표적인 포털형 구인구직 플랫폼은 잡코리아, 사람인, 워크넷, 인크루트 등이 있고 [5], 특정 

직종 또는 서비스에 집중하여 전문화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형은 실제 재직 경험을 가진 직

원들의 기업 평가를 제공하는 잡플래닛, 채용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원티드 등이 있다 [6]. 그러

나 구인구직 플랫폼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 정보는 여전히 구인 기업을 중

심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미스매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7].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가 겪는 기업 정보의 불일치

는 미스매칭을 넘어 취업 사기 경험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서 구직경험자 

1,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사기 피해 사례’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1%가 취업 사

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회사에서 채용공고에 있는 직무와 다른 일을 권유했다’(44.0%)

가 1위를 기록했고, ‘급여조건, 복리후생, 직급, 수습 기간 등이 채용공고와 달랐다.’(40.4%)가 2위

로 집계되었다 [8].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 사람인, 원티드를 중심으로 3가지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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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로 구인구직 서비스 관련 선행 연

구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최근 구직시장 내 활발한 구직 활동을 보이는 MZ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고, 선행 연구 분석 결과와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구인구직 플랫폼 품질 요인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품질 요인을 활

용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고, 1차 온라인 설문 참여자 중 플랫폼별 4명을 선정하여 총 12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미스매칭 개선점을 제안하였

다.

2. 이론적 배경

2.1 MZ 세대의 구직 활동

MZ 세대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태어난 Z 세대(Generation Z)를 통칭하는 용어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

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9]. 디지털 네이티브란 2001년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제시한 개념으로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

는 세대로서, 멀티태스킹에 능숙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10]. 이러한 특징

을 가진 MZ 세대의 구직 활동을 살펴보면 이전 세대와는 어렵게 입사한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

하는 등 평생직장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이들에게 직장은 일종의 경유지라고 봐도 무방

하다 [11]. 또한, MZ 세대는 정보 활용에 능하여 기성세대의 말을 쉽게 신뢰하지 않고 검색으로 

검증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에 대한 피로감이 높고 간결하지

만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요구한다 [12].

2.2 코로나19로 인한 구직시장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은 모든 소통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 또는 원격 

근무 등 기업의 모습이 급속도로 변화하였고, MZ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최근 

구직시장은 기업이 인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인재가 기업을 선택하는 지원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4]. 이와 더불어 디지털 네이티브인 MZ 세대의 활발한 구직 활동으로 인해 구인구직 플랫폼

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구인구직 정보 시장은 구직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구직자의 행동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실정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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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불공정 정보 현황 수집을 위해 1차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

였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구인구직 플랫폼의 품질 요인을 기반으로 설

계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최소 1개 이상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MZ 세대(1984년

-2003년 출생자)로 한정하였다. 이어서 설문 조사 결과와 선행 제시된 품질 요인을 분석하여 본 연

구에 필요한 최종 품질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1차 설문 

참여자 중 플랫폼별 4명을 선정하여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3.2 구인구직 플랫폼 서비스 품질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구인구직 플랫폼은 일반적인 웹사이트의 특성을 포함하면서도 플랫폼이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가 취업이라는 개인의 중대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플랫폼의 신뢰성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다른 웹서

비스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6].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구인구직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 

품질 요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제시된 구인구직 플랫폼 및 인터넷 서비스 품질 요인

  [Table 1] Quality factors of job search platforms and Internet services from previous research

연구자 품질 요인

장로사, 김성희 [3] 정확성, 신뢰성, 최신성, 보안성, 상호작용성, 디자인

조철호 [6] 편리성, 심미성, 상호성, 정보 제공

박성식, 박소연, 함유근 [7] 심미성, 편의성, 상호성, 신뢰성, 만족도

오삼석, 정연수, 정대율 [13] 대응성, 안정성, 정보품질

박종천 [14] 정보,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편리성

이문규 [15] 정보, 거래, 디자인, 의사소통, 안정성

William H. DeLone,

Emhraim R. McLean [16]

중요성, 관련성, 유용성, 정보 제공, 사용성, 이해 가능성, 가독성, 명

확성, 정밀도, 간결성, 충분성, 신뢰성

정경희, 김형래 [17]

풍부한 정보, 자세한 정보, 정보 신뢰성, 충분한 기재

편리한 검색, 정확한 검색, 입력 편리성, 도움말, 맞춤형

정보 노출, 메뉴와 구성, 디자인

선행 제시된 세부 요인 분류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의 불공정 정보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심미성’, ‘디자인’과 같은 요인은 제외되었으며, 세부 요인 자체로 ‘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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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품질’을 나타내는 요인도 제외한 결과 2회 이상 언급된 구인구직 플랫폼 서비스 품질 요인

은 하단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 품질 요인 언급 빈도

  [Table 2] Reference frequency of the quality factors

빈도 수 세부 요인

5 상호성, 정확성

4 편리성, 신뢰성

3 안정성

2 풍부성, 유용성, 정밀도

3.3 온라인 설문지 구성

온라인 설문 조사는 실험 대상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분석에 앞서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현황

과 구직자가 요구하는 구직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따라서 설문지의 구성

은 구인구직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선행 제시된 품질 요인을 기반으로 구성되었

으며, 구글 폼(Google Forms)을 활용하여 2022년 4월 21일부터 2022년 5월 1일까지 총 11일간 수행

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75매의 응답 중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구직 경험이 없거나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현황 응답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고 총 64매의 응답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온라인 설문 응답자 인구 통계

  [Table 3] Population statistics of online surveys

문항 구분 빈도(N) 비율(%) 문항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7 26.6

총

재직 

경력

경력 없음 7 10.9

여성 47 73.4 1년 미만 8 12.5

연령

20세~ 24세 1 1.6 1년 이상 13 20.3

25세~ 29세 26 40.6 3년 이상 13 20.3

30세~ 34세 27 42.2 5년 이상 12 18.8

35세~ 39세 10 15.6 7년 이상 11 17.2

3.4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분석

3.4.1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현황

온라인 설문 조사 응답자의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경험과 면접 경험은 [표 4]와 같이 집계되었

으며, 전체 응답자 중 70.3%인 45명은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한 면접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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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응답자당 평균 3.7개의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면접 경험은 한 명의 응답자당 평균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 대상 플랫폼은 구인구직 플랫폼 선호도 설문 결과 

상위 3위 플랫폼인 사람인, 잡코리아, 원티드로 선정되었으며, 플랫폼별 선호도는 사람인 29명

(45.3%), 잡코리아 16명(25.0%), 원티드 6명(9.4%)으로 집계되었다.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 된 근 

2년간 구인구직 플랫폼 접속 빈도 증가 응답은 표준편차(SD) 1.222, 평균(M) 3.25로 나타났으며, 전

체 응답자 중 39명(60.9%)이 1개월 이내 구인구직 플랫폼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직자들의 

주된 사용 기기는 ‘PC 또는 노트북’이 54.7%, ‘모바일’이 43.8%이고, 애플리케이션 내 정보 수정 

편의성은 표준편차(SD) 1.348, 평균(M) 2.66으로 집계되었다.

  [표 4]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현황

  [Table 4] Use status of job search platforms

문항 구분
빈도

(N)

비율

(%)

케이스 비율

(%)
문항 구분

빈도

(N)

비율

(%)

케이스 비율

(%)

플랫폼 

사용

경험

잡코리아 54 22.8 84.4

플랫폼 

면접

경험

사람인 35 37.6 77.8

사람인 53 22.4 82.8 잡코리아 31 33.8 68.9

잡플래닛 40 16.9 62.5 원티드 8 8.6 17.8

워크넷 30 12.7 46.9 인크루트 3 3.2 6.7

원티드 25 10.5 39.1 잡플래닛 4 4.3 8.9

인크루트 25 10.5 39.1 워크넷 6 6.5 13.3

기타 10 4.2 15.6 기타 6 6.5 13.3

전체 237 100.0 370.3 전체 93 100.0 206.7

3.4.2. 구인구직 플랫폼 정보 활용 현황

하단의 [표 5]와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자가 플랫폼 선택 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풍부한 채용정보’, ‘검색의 편리성’, ‘맞춤형 서비스’의 순으로 1-3위를 차

지하였고, 채용 정보 외로 활용하는 정보 1위는 ‘맞춤 추천 정보’, 2위 ‘관심 기업 정보’, 3위 ‘동종

업계 동향’으로 나타나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보 위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구직자가 구인구직 플랫폼의 채용 공고에서 필수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선택한 

항목(중복 선택)은 ‘담당 직무 및 업무’와 ‘연봉 및 급여’가 각각 1, 2위를 보였고, 이는 명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채용 공고에 지원하지 않는 결정적 요인의 응답과 일치하였다.

  [표 5] 구인구직 플랫폼 선택 요인

  [Table 5] Selection factors of job search platforms

풍부한

채용 정보

검색의

편리성

정보의

신뢰도

맞춤형

서비스

다양한

취업 정보

활발한

커뮤니티

빠른

피드백

1위
빈도(N) 37 11 7 4 3 1 1

비율(%) 57.8 17.2 10.9 6.3 4.7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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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구인구직 플랫폼 내 정보 활용 현황

  [Table 6] Utilizing status of information from job search platforms

맞춤 추천 정보 취업 도구 관심 기업 정보 동종업계 동향 커뮤니티 정보

1위
빈도(N) 31 9 17 5 2

비율(%) 48.4 14.1 26.6 7.8 3.1

2위
빈도(N) 12 16 22 11 3

비율(%) 18.8 25.0 34.4 17.2 4.7

3위
빈도(N) 0 13 15 26 10

비율(%) 0 20.3 23.4 40.6 15.6

3.4.3 구인구직 플랫폼 품질 요인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MZ 세대 구직자들의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풍부한 채용 정보, 편리한 검색, 맞춤형 서비스이고, 구직 활동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

은 명확한 담당 직무 및 업무와 연봉 및 급여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던 품질 요인과 일치하였고 최종적으로 추출된 구인구직 플랫폼 품질 요인과 

각 품질 요인 정의는 [표 7]과 같다.

  [표 7] 구인구직 플랫폼 품질 요인

  [Table 7] Quality factors of job search platforms

품질 요인 정의

풍부성 구인구직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는 다양하고 풍부하다

상세성 구인구직 플랫폼의 정보는 상세하다

명확성 구인구직 플랫폼의 정보는 명확하다

신뢰성 구인구직 플랫폼의 정보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며 믿을 수 있다

편의성 구인구직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편리하다

상호성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간의 정보 제공 및 교류가 원활하다

보안성 사용자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4. 심층 인터뷰

4.1. 심층 인터뷰 대상 및 구성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하여 구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인 구직효능감

2위
빈도(N) 10 22 4 8 14 4 2

비율(%) 15.6 34.4 6.3 12.5 21.9 6.3 3.1

3위
빈도(N) 7 6 13 21 14 3 0

비율(%) 10.9 9.4 20.3 32.8 21.9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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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직 활동의 정도인 구직강도가 높을수록 취업 정보 탐색 범위가 넓어지고 [18],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원하는 직무에 대한 명확한 생각의 정도를 나타내는 구직 명료성이 증가하며, 그것은 곧 

구직강도에 영향을 끼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하게 된다 [19]. 이에 따라 구직 명료성이 높을수록 

구인구직 플랫폼에 원하는 바가 명확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직 명료성이 영향을 끼치는 구직강

도를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표 8] 심층 인터뷰 대상자

  [Table 8] Population statistics of in-depth-interviewee

플랫폼 성별 연령 직업 플랫폼 성별 연령 직업 플랫폼 성별 연령 직업

잡코리아

남성 26 연구원

사람인

여성 27 아트매니저

원티드

여성 29 PR매니저

여성 26 대학원생 남성 30 프로그래머 남성 28 회사원

여성 27 회사원 남성 33 디자이너 여성 31 기획자

남성 29 연구원 여성 39 디자이너 여성 36 회사원

1차 설문 응답 중 구직강도가 높다고 판단된 조건은 1회 이상 사용한 구인구직 플랫폼이 3개 

이상이고, 면접 경험이 있는 플랫폼 2개 이상이며, 최근 6개월간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

는 구직자로, [표 8]과 같이 플랫폼별로 4명씩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위한 설문지

는 앞서 최종 추출된 7가지의 구인구직 플랫폼 품질 요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총 21문항이며, 리커

드 5점 척도를 활용해 각 품질 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2.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구인구직 플랫폼의 품질 요인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심층 인터뷰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검증 결과 [표 9]와 같이 잡코리아는 

0.936, 사람인 0.924, 원티드 0.91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심층 인터뷰 결과는 [그림 1]의 방사형 

차트로 정리되었다.

  [표 9] 구인구직 플랫폼 품질 요인의 신뢰도 분석

  [Table 9] Cronbach’s Alpha about quality factors of job search platforms

플랫폼 Cronbach's Alpha

잡코리아 0.936

사람인 0.924

원티드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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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인구직 플랫폼에 따른 심층 인터뷰 결과

[Fig. 1] Results of in-depth-interview depending on job search platforms

4.2.1 풍부성

풍부성 요인은 ‘직종 및 경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공고’, ‘글자 수나 형식에 제한이 없이 기재할 

수 있는 이력서’, ‘직종 및 산업과 관계없이 다양한 분류 필터’와 같은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

하였고, 잡코리아와 사람인의 경우 각각 3.75와 3.67의 평균값을 보여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원티드의 풍부성은 평균값 2.67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는 원티드의 채용 공고가 ‘스타트업’, ‘최소 3년 이상’, ‘IT’ 등 특정 직종과 경력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2 상세성

상세성 요인에서는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정보’의 상세성과 더불어 ‘채용 공고 수정 명시 여부’를 

조사하였고, 각 플랫폼의 평균값은 잡코리아가 3.25, 사람인이 3, 원티드가 2.25로 상이하지만 추가 

질문을 통해 공통적인 특이사항을 알 수 있었다. 직무 및 업무는 대체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지

만 기업에 따라 실제 모집과 공고의 차이가 있어 플랫폼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한편 그렇

기에 플랫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알 수 있었다. 연봉 및 급여 상세성의 경우 ‘협의 

가능’, ‘회사 내규에 따름’ 등 대체로 애매하게 표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범위가 상세하더라도 

면접 시 공고와 다르게 안내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3 명확성

명확성 요인 질문 문항으로는 ‘채용 공고와 면접 시 안내받은 조건의 동일성’을 통해 구인구직 



A Comparative Study on User Experience of Job Search Platform Depending on Unfair Information : Focused on Jobkorea, Saramin and Wanted

368

플랫폼의 채용 공고가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감 공고 구분 여부’로 구성

되었다. 명확성의 평균값은 잡코리아가 3.67로 타 플랫폼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원티드는 2.92, 

사람인은 2.75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직무 및 업무와 연봉 및 급여는 대

체로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감 공고 구분 여부’의 경우 기업의 채용 완료와 단순 

접수 마감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인구직 플랫폼이 채용 공고의 지원 이후 단계에 관여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2.4 신뢰성

신뢰성 요인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구직 중인 기업’, ‘채용 정보’, ‘다른 구직자가 제공

하는 정보’로 구분하여 측정되었으며, 각각 플랫폼의 신뢰성 평균값은 잡코리아 3.08, 사람인 2.83, 

원티드 2.75로 나타났다. 첫째로 ‘구직 중인 기업’ 정보와 관련해 대다수 피실험자는 기업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검색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는 공통 의견을 내놓았고, 기업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채용 정보’가 플랫폼의 검수를 거쳐 진행

되어 실제 공고와 동일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플랫폼별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잡코리아와 사람인의 경우 플랫폼 자체가 크기 때문에 플랫폼의 검수가 있으리

라 생각하지 않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원티드는 ‘기업 문화가 좋은 회사를 소개한다’라고 홍보하고 

있기에 비교적 검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4.2.5 편의성

편의성 요인 측정을 위한 문항은 ‘메신저 기능의 여부 및 필요성’, ‘실시간 현황 알람’으로 구분

되었고, 잡코리아의 편의성 평균값은 3.33, 사람인과 원티드는 각각 2.83, 2.92로 평가되었다. 메신

저 기능과 관련된 특이사항으로는 3가지 플랫폼 중 유일하게 메신저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인의 피

실험자 대다수가 해당 기능의 여부를 알고 있지 않았고, 전체 피실험자의 과반수인 7명이 메신저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시간 현황 알람’ 기능은 잦은 광고성 알람으로 해당 기능을 반기지 

않거나 꺼놓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편의성 요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가로 구인구직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편의성에 관한 의견을 수집한 결과 피실

험자 12명 중 10명이 애플리케이션보다 웹사이트를 통한 플랫폼 사용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공통

된 의견으로는 정보 편집에 있어 웹사이트가 월등히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4.2.6 상호성

상호성 요인은 ‘맞춤 추천 공고’, ‘커뮤니티 활성도’, ‘사후관리 여부 및 필요성’ 항목을 통해 측

정되었고, 각각 플랫폼의 상호성 평균값은 잡코리아 2.56, 사람인 2.88, 원티드 2.56으로 나타나 3가

지 플랫폼 모두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잡코리아와 사람인의 ‘맞춤 추천 공고’는 구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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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을 설정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티드의 경우 직종을 설정해야만 직

무가 알맞게 추천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 활성도’의 경우 모든 플랫폼 결과에

서 대체로 커뮤니티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반수의 피실험자가 플랫폼의 사후 관

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플랫폼 내 기업 및 면접 관련 후기가 부족하고 기업

의 피드백이 빠르지 않아 채용 전형 진행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7 보안성

보안성 요인 항목은 플랫폼을 통한 ‘이력서’와 ‘개인 정보’ 두 가지의 노출 안정성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플랫폼의 보안성 평균값은 잡코리아 3.13, 사람인 2.63, 원티드 2.88로 평가되었다. 두 정

보 모두 채용을 위한 필수 정보로 여겨지는 한편, ‘개인 정보’ 노출의 부담감이 ‘이력서’ 노출에 비

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플랫폼 밖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이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구직을 위해 부담이나 불쾌감을 감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인구직 미스매칭 개선 방안 제안을 위해서 MZ 세대의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

자 경험을 수집하였고,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구직 중인 기업은 정성적인 정보를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에서 상세하게 표기된 직무와 연봉이 제시되지 않을 때 이력서를 제출

하지 않으며, 기업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역시 채용 공고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해 구직자의 지

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면접에서 안내받는 사항이 채용 공고와 다른 경험은 최종 입

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채용 공고를 올리는 기업의 개선점이 필요하다.

둘째, 구인구직 플랫폼은 채용 공고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

르면, 피실험자들은 불성실하거나 실제와 다른 채용 공고와 관련하여 기업에 따라 차이를 보여 플

랫폼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플랫폼 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용자의 구직 경험 만족도 상승을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은 채용 공고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상호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피실험자들은 PC나 노트북을 통한 

웹사이트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MZ 세대의 특징과 상

반되는 결과를 보여 애플리케이션이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피실험자의 과반수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메신저 기능과 사후 관리

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현 구인구직 플랫폼 사용에 있어 개인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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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노출되는 것을 부담과 불쾌감을 상당수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플랫폼 내에서 구직 활

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지원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구인구직 미스매칭 개선을 위해 풍부성, 상세성, 명확성, 신뢰성, 편의성, 상호성, 보

안성을 기준으로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 정보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피실험자를 MZ 세대로 한정한 점과 구인구직 플랫폼의 사용자층인 기

업과 구직자 중 구직자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추후 본 연구를 토대

로 기업으로서의 사용자 경험과 다양하고 세부적인 연령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후속 연

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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